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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9일 파이낸셜타임즈(Financial Times) 가 보도한 쿠팡 관련 기사는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어 쿠팡은 법률 대리인을
통해 여러 차례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, 파이낸셜타임즈는 당사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. 

쿠팡은 지난 10년간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이 한 건도 없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도 한 건임에도 파
이낸셜타임즈 보도를 여과 없이 인용한 일부 보도는 여전히 쿠팡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 정
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 

창립 이후 10년간 쿠팡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 같은 기간 택배물류업계의 연평균 
업무상 사고 사망은 80건입니다. [아래 표 참조] 

창립 이후 10년간 쿠팡에서 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는 1건입니다. 택배물류업계의 업무상 재해 사망은
매년 약 120~150건 발생하였습니다. [아래 표 참조] 

최근 언론에 보도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의 기고에서도 “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
로 사망하는 자의 수는 3만 5천 명이나 되며, 2020년 말 기준 쿠팡의 직원수 5만1000명 중 3명이 심혈관계 질병
으로 사망했다면 성별 연령별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쿠팡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
일반 국민 대비 낮다”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<기고문 “택배물류업계 과로사 논란을 지켜보며�” 참고> 

쿠팡은 모든 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,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
있습니다. 쿠팡은 대한민국 택배물류업계에 새로운 근로환경을 선도해 왔습니다. 주 6일 근무가 표준인 택배물류업계에서 쿠팡
은 최초이자 유일하게 배송 기사에게 100% 직고용, 주 5일 52시간 근무,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 다양한 복지 혜택
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업계 내 절대다수의 배송 기사는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[아래 표 참조] 쿠팡
은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함으로써 계속해서 택배물류업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. 

https://news.coupang.com/archives/7065/
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210402506222




쿠팡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회사의 핵심가치이자 첫 번째 경영원칙으로 삼아 더욱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
력을 이어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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